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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의 자기지각이 혼외관계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TV 불륜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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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여성들의 혼외관계 수용성에 자기지각이 미치는 영향에 TV 불륜 드라마에 대한 비판인식
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해 기혼여성(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
료를 구조방정식 모델(SEM: Structural Equational Model)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밝혀진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은 혼외관계 수용성(Mean=2.6346, 5점 척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혼외관계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자는 46.7%였다. 혼인관계에 대해서 불분명한 입장을 보여준 응답자들
이 43.8%였고, 혼외관계에 수용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들도 약 10%정도 되었다. 혼외관계문제가 기혼여성들에게 중요
한 현실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기혼여성의 ‘혼외관계 수용성’에 ‘자기지각성’은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불륜을 주제로 한 TV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을 완전매개(full mediation)로 하여, ‘자기지각성’은
‘혼외관계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기혼여성들이 불륜 TV 드라마의 콘텐츠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기혼여성들이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측면임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며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effect of married women's self-awareness on the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individuals' criticism of 
television's drama about infidelity. The data was obtained by conducting a survey of married women (304 
persons) and was analyzed based on the Structural Equal Model (SEM). The notabl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pondents are generally less receptive to extramarital relationships. Of the total 
respondents, 46.7% do not accept extramarital relations. 43.8% of the respondents showed an unclear 
position on extra-marital relationships, and about 10% of respondents showed an accepting position on
extramarital affairs. This suggests that extramarital relationships can emerge as a real issue that is 
important for married women. Second, self-awareness does not directly affect married women's 
acceptance of extramarital affairs, however, 'self-awareness' prov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cceptance to extramarital relationships' by using 'criticism' as a full mediation effect for affair-themed
TV dramas. The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and the judgment of married women on the content of TV 
dramas containing adultery has been confirmed to be a very important aspect of married women's 
understanding of extramarital relationships. Some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is study's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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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불륜은 TV 드라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인기 단골 주

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불륜을 주제로 한 첫 TV 드라마
는 1969년 MBC의 <개구리 남편>이다. 이후 불륜을 주
제로 한 TV 드라마가 연이어 제작되었고, 많은 TV드라
마(청춘의 덫, 모래성 등)가 시청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아왔다  불륜 드라마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루며 비극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극적 소
재로서 매력적이다[1-2]. 결혼제도 규범의 일탈인 혼외
관계를 다룬 TV드라마들은 한국방송통신 심의위원회
(KCSC)로부터 제재를 받기도하고 조기중단이 되는 등 
사회적 파장도 있었다[1]. 1980년대 이후부터는 TV 드
라마에서 불륜에 대한 허용도가 높아졌다[3]. 이러한 변
화는 불륜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개인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1].

불륜을 주제로 한 TV 드라마에 대한 관련 학계의 관
심이 높아지면서 불륜을 다룬 TV 드라마에 대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드라마의의 불륜소
재 및 내용 자체에 대한 탐색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불륜 
TV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혼외관계 인식 및 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간과되었다[1,3]. 안미숙은 한 편
의 드라마(장밋빛 인생, KBS)에 초점을 둔 분석을 통해, 
여성 시청자의 수용행태를 탐색하였다[4]. 이 연구는 시
청자의 연령대 별로 불륜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였는데, 
불륜 TV 드라마에 대한 여성 시청자의 인식을 이해를 돕
는 개척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주로 빈도분석
과 같은 기초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법론적 
한계점을 가진다. 혼외관계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불륜 
TV 드라마가 미치는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
해서 체계적인 분석에 기초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영상매체가 개인의 폭력성 및 성적 충동 및 행위를 증
가시킬 수 있음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5-6]. 영
상매체의 영향은기존의식이나 태도와 같은 개인의 성향
(predisposition)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선
행연구를 토대로,  TV드라마의 주요 시청자군인 기혼여
성들이 불륜 TV 드라마의 내용에 대해 얼마만큼 수용적
(혹은 비판적)인지가 개인의 혼외관계 수용성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6]. 이러한 
추론은 불륜 TV 드라마 텍스트의 영향이 이를 시청한 기

혼여성들의 혼외관계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 또는 개조
시킬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자기지각능력은 불륜 TV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비판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러한 자기지각 능력은 혼외
관계에 대한 생각과 판단에도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자기 지각이론가들은 사람들은 의식상
태에서 자신의 생각, 행동 등과 같은 내부대상과 함께 타
인, 대중매체와 같은 환경과 같은 외부대상에 집중
(attention)한다고 하였다[7-8]. 자기지각 이론적 관점에
서 보면, 기혼여성들의 자기지각성은 불륜 TV 드라마 내
용에 대한 비판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한 선행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기혼여성의 자기지각성
은 이들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뿐 만 아니라, 혼외관계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륜 TV드라마 텍스트에 대한 비판의식에도 유
의미한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
해볼 수 있다. 자기지각성은 불륜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
식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행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혼여성들의 자기 지각성이 이들의 혼외관계 수
용성에 미치는 효과에 불륜 TV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
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해볼 수 있는 연구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얻은 자료분석 연구이다. 기혼여성들의 혼외관계 인식
을 파악하고, 이들의 자기지각 수준이 혼외관계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 기혼여성들의 자기지각 수준이 혼
외관계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이들이 시청한 불륜 TV 드
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이 미칠 수 있는 매개효과를 밝히
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불륜의 개념
탈관습적인 의미를 지닌 불륜(infidelity)은 합법적인 

결혼을 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혼외관계를 맺
는 것을 의미한다[1-2]. 혼외관계는 법률적인 의미의 간
통(adultery)과 사회학적 개념인 혼외 성관계와 같은 협
의의 개념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혼외관계
에서 성적인 문제를 중요한 바로미터로 인식하고 있지만, 



기혼여성의 자기지각이 혼외관계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TV 불륜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17

Glass와 White, 그리고 Harley 등은 혼외관계의 개념에 
정서적 외도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9-10]. 
Glass와 White 는 배우자 외의 이성과의 깊은 정서적 
관계는 육체적인 성적 관계로 진전될 수 있고, 특히 정서
적 관계를 중시하는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육체적, 성적 
외도에만 초점을 둔 혼외관계 연구는 결혼생활의 문제점
이나 혼외관계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
한 바 있다[1,9].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혼외관계의 개념
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의 정서적 외도와 성적 외도를 
모두 포함한다.

2.2 TV 드라마의 특성 및 영향
TV는 사람들에게 사회현실에 대한 지각에 폭넓고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 정보원이다[11]. 텔레비전
이 우리사회의 명백한 현실성을 표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표면의 기저에 깔린 심층적인 가치와 관계의 구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1,12]. TV 드라마는 매우 인기 있
는 장르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많은 담론을 생산하게 하
기도 한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동시대의 문화 속에서 매
일 매일의 내러티브의 원천이자 생성원으로 간주할 수 
있어, 그 사회적 의미가 크다[1]. 

미디어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의 상호관계와 행동의 
척도를 만들어 내고 제어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심리
적,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13]. 영상매체 유해론의 대표
적인 이론인 ‘사회학습이론적 관점’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영상매체가 전달하는 폭력물 및 성적 영상물의 시청이 
학습과정을 통해 모방, 학습 또는 동기유발의 원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6]. 해당 연구는 영상매체의 성표현 장면
이 청소년의 성적 충동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음 또한 밝
힌 바 있다[6]. 

반면, ‘심리적 정화이론’은 영상매체의 무해론을 지지
하는 이론이다 ‘정화’(catharsis)란 ‘정서적 이완’으로 자
극을 발산하는 것을 의미한다[14]. Freud와 McDougall, 
Lorenz 등은 학자들은 인간은 죽음(파괴)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억압된 증오심과 분노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분출해야 한다고 하였다[6,15]. ‘정화이론적 관점’에서 보
면, 영상매체의 성적 장면시청을 통해서 성충동이 발산되
어 정화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성충동 또는 성행동 유발
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6]. 부가하여, 심리적 정화이
론은 영상매체(media)의 효과는 영상매체의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매개요인들에 의해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
음을 함께 시사한다[6]. Berkowitz는 영상매체의 공격적
인 영향은 청소년들에게 공격적인 사고를 증가시켜 더욱 

더 공격적으로 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면서 영상매체
의 ‘점화효과’(priming effect)를 강조하였다[5].

사회학습이론, 심리적 정화이론 또는 점화효과이론 등
은 영상매체의 영향이 개인의 기존의식 및 태도를 근본
적으로 변화시키거나 개조하기 보다는, 기존의식이나 태
도와 같은 개인의 성향(predispositio)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6]. 앞서 논의한 이론
들을 토대로, 불륜 TV 드라마는 개인의 가치 및 태도와 
같은 기존의식과 함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 직간접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2.3 개인의 자기지각성과 미디어 비판의식
자기지각이론은 사람들은 의식적인 상태에서 외부상

(다른 사람, 대중매체 등 과 같은 환경) 및 내부대상(자신
의 생각, 감정, 행동, 외모 등과 같은 자아)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7-8]. 이러한 개인의 지각성은 개인
이 TV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드라마 내용을 어떻게 인식
하고 해석하게 되는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이라고 사료된다. 자기지각 수준이 양호한 사람이, 혼외
관계와 같은 사안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경우, 좀 더 합리
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
라서 기혼여성들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은 이들의 자기
자각성에 의해서 유의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전술한 논의점을 토대로, 불륜 TV 드라마에 대한 기
혼여성들의 비판의식은 개인의 자기자각성이 혼외관계 
인식(혼외관계 수용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유의미하
게 매개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요인(mediator)로 작용할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기혼여성들은 혼외관계에 대해 얼마만큼 

수용적(혹은 비판적)인가?
연구문제2. 기혼여성의 혼외관계에 이들의 자기 지각

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불륜 주제 TV 드라마에 대해 기혼여성들

은 얼마만큼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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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4. 불륜 주제 TV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은 
이들의 자기 지각성이 혼외관계인식에 미
치는 효과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가?

전술한 연구문제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분
석할 주요 변인들(자기 지각성, TV 드라마에 대한 비판
의식, 혼외관계 수용성)의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
에 대한 경로들(paths)을 도식화한 연구모형을 아래 Fig. 
1에서 제시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Analysis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설문조사를 통해 얻었다. 설문조사는 

2019년 10 월 7 일 부터 약 2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인터넷 서베이(survey) 업체의 유
료패널에 등록된 기혼여성들이며, 조사응답자들은 본 설
문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전국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
한 사람들이다. 본 자료분석에 사용한 최종 표본 수는 
304명이다.

3.3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3.3.1 독립변수: ‘자기 지각성’(SA:Self-Awareness)
자각성은 “개체가 개체-환경의 장에서 일어나는 중요

한 내적, 외적 사건을 지각하고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16-17]. 자기지각성 척도는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영성
척도의 주요 하위척도인 자기지각 척도를 재구성하여 사
용하였다[17]. 척도문항(5문항, 5점 척도) 내용은 대인관
계, 일어난 일, 나의 생각 및 느낌, 육체적, 정신적 현상, 
벌어지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만큼 알아

차리고 파악하는지 등을 평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리커트 방식의 5점 척도(1=거의 그렇지 않다, 5=매우 그
렇다)로, 응답자들은 각 문항 내용에 어느 정도 동의(혹
은 부동의)하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척도점수가 높을
수록 자기지각성이 보다 더 양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척도문항들 간의 내적 일치도를 토대로 척도의 신뢰
도를 평가하였다. Cronbach's ⍺ 값은 .805이다. 

3.3.2 매개변수: TV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 
      (CD: Criticism of TV Drama)
TV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 척도는 불륜 TV 드라마

에 초점을 둔 척도이다. 이 척도는  불륜(외도)을 주제로 
한 TV 드라마의 콘텐츠에 대해서 응답자들(기혼여성들)
이 얼마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를 평가한 척도이다. 척도 문항(3문항)의 내용은 불륜 및 
외도의 지나친 미화, 불륜 및 외도를 부추김, 불륜과 같은 
자극저긴 소재로 가정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음 등에 
대한 지적에 응답자가 어느 정도 동의(혹은 부동의)하는
지를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Hudson이 발표한 성태도 
척도(Sexual Attitude Scale)의 문항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18]. Cronbach's ⍺값은 .714
이다.

3.3.3 종속변수: 혼외관계 수용성(AER: Acceptam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혼외관계 수용성은 자신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갖는 혼외관계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이다. 척도문항(3문항) 내용은 Thompson이 제시했
던 세 범주의 혼외관계(정서적인 것, 성적인 것, 정서적이
고 성적인것 등) 유형을 토대로, 각 혼외관계 유형(정서
적 혼외유형, 신체적 성적 혼외유형, 혼합형 등)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19]. 이 척도는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이다
[20]. 5점 척도로,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혼외관계를 수
용하는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척도문항
들 간의 내적일치도(신뢰도)의 Cronbach's ⍺값은 .761
이다.

3.4 분석방법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간의 직간접효과를 검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AMOS 23.0을 사용하여 자료(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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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절대적
합지수(RMSEA)와 상대 적합지수인( CFI, TLI)를 제시하
였다. 매개효과분석은 편향(bias)을 수정한 부트스트래핑
(bias-corrected 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주요변수들의 특성
주요 세변수를 평가하는 각 척도는 모두 5점 척도이

다. 세 척도의 평균값(표1)과 빈도분석결과(표 2)를 토대
로 세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세 변수를 평가하는 각 척도는 모두 5점 척도이
다. ‘자기 자각성’(M=3.7160), ‘불륜 TV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M=3.7634)은 척도의 중간값(3점)은 넘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준(4점 이상)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외관계 수용성’(M=2.6346)은 
척도의 중간값 보다 낮지만, 혼외관계를 긍정적으로 수용
하는 수준(2점 이하)보다는 높은 점수이다(연구문제 1). 

Variables Mean SD

SA(Self-Awareness) 3.7160 .53823

CTVD(Criticism of TV 
Drama) 3.7634 .63214

AER(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2.6346 .99767

Table 1. Means of Major Variables          (N=304)

Variables Categories
(5 point scale)) N(%)

SA
(Self-

Awareness)

＝< 2 3(1%)

2＞, ＜4 164(53.9%)

＝ < 4 137(45.2%)

CTVD
(Criticism 

of TVDrama) )

＝< 2 6(2%)

2＞, ＜4 153(50.2%)

＝ < 4 145(47.7%)

AER
(Acceptance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 2 142(46.7%)

2＞, ＜4 132(43.8%)

＝ < 4 30(9.9%)

Table 2. Frequencies of Major Variables.    (N=304)

‘혼외관계 수용성’(M=2.6346)은 척도의 중간값 보다 
낮지만, 혼외관계를 수용하지 않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들 중에 약 46.7%(142명)로 나타났다. 혼외관계에 대해 
다소 불분명한 입장을 보인 응답자들도 43.7%(142명)였
고, 약 9.9%(30명)는 혼외관계를 수용하는 혼외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혼외관계를 낙인적인 것으로 간주하
지 않는 적지 않은 기혼여성들이 있음을 시사해준다(연
구문제 1).

‘자기 자각성’(M=3.7160)과 ‘불륜 TV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M= 3.7634) 척도의 평균값은 척도의 중간값
(3점)은 넘었지만 양호한 수준(4점 이상)에는 다소 못 미
친다(연구문제 3). 자기 자각성 수준이 저조한 응답자는 
극소수(3명, 1%)이고, 자기 자각성이 수준이 양호한 응답
자들은 전체응답자들 중에 45.2%(137명) 정도이다. 나
머지 약 53.9%(164명)의 자기자각성 수준은 저조하지도 
양호하지도 않은 편이다. 불륜 TV드라마 내용에 대해 비
판적이지 않는 응답자(2%, 6명)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응답자들 중에 거의 절반(153명, 50.2%)은 불륜 TV 드
라마에 대해 비판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다소 불분
명한 입장을 보였다. 약 47.7%(145명)가 불륜 TV 드라
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주
었다(연구문제 3).

4.2 측정변인들의 정규성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세변수(세 척도)를 평가하기 

위한 각 척도를 각각 구성하고 있는 측정지표들의 왜도
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왜도는 -.894 ̴.677로 절대값 2를 
초과하지 않았고, 첨도도–1.061 ̴1.556 으로 절대값 7 미
만이어서 일변량 정규성이 인정되었다.  

4.3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이 .001 수
준에서 유의하였다. 적합도(χ²=90.513, df=51, p.001, 
CFI=.965, TLI=.955, RMSEA=.051)으로 기준을 충족하
여, 개별 측정항목들의 구성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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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Variabl

es

Indi-
catorss

Parameter
S.E C.R P SMC

ß Ɓ

SA

1 .547 1.000 .505
2 .646 1.178 .146 8.084 *** .679
3 .694 1.228 .146 8.424 *** .482
4 .824 1.540 .170 9.084 *** .418
5 .711 1.409 .165 8.535 *** .299

CTVD

1 .687 1.000 .473
2 .671 1.029 .117 8.788 *** .450
3 .705 1.047 .117 8.983 *** .498
4 .529 .747 .101 7.403 *** .280

AER
1 .493 1.000 .243
2 .954 1.937 .242 8.009 *** .910
3 .806 1.679 .193 8.691 *** .649

***p<.001,  **p<.01, *p<.05 

Table 3. Factor Loaing of Measurement Model 
(N=304)

4.4 모형분석
‘자기 지각성➝혼외관계 수용성’ 경로(.12)는 유의하지 

않았다. 개인의 혼외관계수용성은 자기지각성에 의해 직
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연구문제 2). 
그러나 ‘자기 지각성➝TV드라마 비판의식’(.188***), 그
리고 ‘TV드라마 비판의식➝혼외관계 수용성’(-.262***), 
이 두 경로는 모두 유의하였다. 

Fig. 2. CTVD Mediating Effect between SA and
AER

개인의 자기 지각성이 높을수록 불륜 TV드라마에 대
한 비판의식 또한 높고, 불륜 TV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
이 높을수록, 혼외관계를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Direct Effects ß Ɓ SE C.R/P.

SA➝CTVD .188 .277 .110 2.520*

CTVD➝AER .-.262 -.263 .078 -3.367***

SA➝ AER .012 .017 .097 .177

Indirect Effect ß Ɓ C I

SA➝(CTVD)
➝AER .018 .016 lo -.117; 

Hi.-.008 (Sig.)

Model Fitness χ²=90.513, df=51, p.001
TLI=.955,  CFI=.965 RMSEA=.051

***p<.001,  **p<.01, *p<.05 

Table 4.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 of Variables

개인의 혼외관계 수용성에 자기 자각성이 미치는 영향
에, 불륜 TV드라마에 대한 개인의 비판의식’은 유의한 
매개효과(.018; Lo. -.117, Hi. -.008)가 있는지를 파악
하였는데, 분석한 결과, 완전매개(full mediation)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연구문제 4). 자기 자각성은 개인
의 혼외관계인식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
지만, 불륜 TV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자기자각성이 혼외관계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Variables SA➝CTVD CTVD➝ AER SA➝AER

SA➝CTVD .000
CTVD➝ AER -4.072 .000

SA➝AER -1.839 2.048 .000

Table 5.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

모형에 포함된 세 직접경로들 중에서 유의한 것으로 
밝혀진 ‘자기 지각성➝TV드라마 비판의식’ 경로
(.188***)의 직접효과와  ‘TV드라마 비판의식➝혼외관계 
수용성’ 경로(-.262***)의 직접효과의 크기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계수차이검증(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을 실시하였다. 이는 각 경로의 
직접효과 계수값이 수학적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계수차이검
증 결과, ‘TV드라마 비판의식’이 개인의 ‘혼외관계 수용
성’에 미치는 효과(-.262***)가 개인의 ‘자기 지각성’이 
‘TV드라마 비판의식’에 미치는 효과(.188***)보다 유의하
게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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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5.1 요약정리
자료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주요 사실들을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응답자들인 기혼여성들의 혼외관계 수용

수준((M=2.6346, 5점 척도)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연구문제1). 혼외관계를 수용하지 않는 응답자가 약 
46.7%(142명)이었다. 상당수(43.7%, 142명)의 응답자들
은 혼외관계에 대해 다소 불분명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응답자들 중에 약 9.9%(30명)는 혼외관계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혼외관계를 수용하는 입장을 표
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혼여성들이 혼외관계를 낙인
적 시각에서만 판단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해준다(연구문
제 1).

둘째, 불륜을 주제로 한 TV 드라마에 대해서 기혼여
성들은 비판의식(M=3.7634)은 중간수준을 상회하는 수
준이다(연구문제 3). 응답자들 중에 거의 절반(153명, 
50.2%)은 다소 불분명한 입장을 보였지만, 약 47.7% 
(145명)가 불륜 TV 드라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인 것으로 밝혀졌다(연구문제 3). 

셋째, 기혼여성들이 혼외관계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 
여부는 이들의 자기 지각성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연구문제 2). 그러나 불륜을 주제
로 한 TV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의 완전매개효과가 입
증되어, 기혼여성들이 자기 자각성이 혼외관계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게 하는데 불륜 TV드라마에 대한 
기혼여성들의 비판의식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매개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연구문제 4). 자기 자각성
이 높을수록 불륜 TV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도 증가할 
수 있고, 불륜 TV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을수록, 
혼외관계 수용성이 감소하는 현상은 더욱 더 뚜렷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혼여성들이 불륜을 소재로 한 TV드라
마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
는지 여부가 이들의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 매우 중요
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5.2 실천적 함의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고 논의

해보고자 한다.
첫째, 불륜을 주제로 한 TV 드라마 내용에 대한 기혼

여성들의 비판의식은 기혼여성들 자신의 혼외관계에 대

한 인식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혼외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기혼여성들 간의 인식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혼외관계를 기혼여성들이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성문제로 간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불륜을 주제로 한 TV 드라마 시청 자체가 혼외
관계에 대해 기혼여성들이 보다 수용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데 기여하는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불륜 TV 드라마 방송을 억제하는 것
이 현대사회의 불륜현상 증가를 막고 혼외관계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
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혼여성들의 혼외관계 대해 수용적인 인식을 증가 혹
은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륜 드라
마 시청행위 그 자체가 아닌, 불륜 TV 드라마를 시청한 
기혼여성들이 그 드라마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
인 사고를 하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달린 
것이다. 불륜 TV 드라마 방영 자체를 억제하는 것 보다
는 이러한 TV 드라마의 시청자들이 드라마의 내용의 허
구와 현실을 분별하는 합리적인 사고와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비판의식을 높일 수 있는 미디어리터러시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TV에 방영된다
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중들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객
관적이고 분석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TV에서 나오는 
이야기니 사실일 것이다’라는 식의 주관적 믿음을 가지기 
쉽다. 불륜드라마 또한 작가적 상상력과 극적효과를 위한 
구성이라는 인식보다 현실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 
드라마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쉽게 가지
곤 한다. 실제 현실에서 그런 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더라도 매일 혹은 매주 방영되는 불륜드라마로 
인하여 해당 소재가 본인의 삶에서 매우 익숙하게 느껴
지고 그로 인하여 본인의 삶에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는 불륜 드라마 시청 자체의 문제가 
아닌 미디어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이미 초중고교 교육현장에서는 미디
어 리터러시 교육이 시도되고 있지만 성인이 된 시청자
층은 이러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이 없었다. 그렇기에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관련 학계와 방
송계가 협력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셋째, 혼외관계 문제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당
사자들에 대한 관련 전문 영역(사회복지, 가족상담 및 치
료 )에서 이들을 원조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개
인단위의 심층 상담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혼외관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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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이로 인해 겪는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지닌 당사자들(기혼여성 혹은 남성들)이 함께 소
집단 모임을 통해서, 혼외관계와 관련 된 제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강화시킬 수 있는 소집단 활동(small 
group work)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불륜을 소재로 한 영상자료(영화, 드라
마)를 이용하여, 집단 구성원들이 함께 시청하면서, 드라
마 내용에 대해서 집단 구성원들이 활발하게 토론하며 
의견을 교류하며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소집단
활동은 유사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집단 구성원
들은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상호 지지적일 수 있다. 이러
한 소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이 집단활동에 참여하는 구
성원들의 자기개방(self- disclosure)를 용이하게 하여 
자기방어적이지 않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소집단 구성원 개개인들이 허심탄회하게 숨겨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토로하는 정화(catharsis)경험 자체가 강
력한 치료적인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혼여성들의 혼외관계 수용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륜 TV 드라마에 대한 비판의식
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기 자각 능력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전
술한 소집단 활동은 소집단에 참여한 구성원들에게 내부
대상(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 및 외부대상(다른 사람, 대
중매체 등 과 같은 환경)에 대해 보다 더 집중
(attention)할 수 있는 자기 지각능력을 높이는데도 유용
한 접근이 되리라 생각한다[7-8].

5.3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설정된 연구목적에 초점을 두었

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혼외관계 인식을 탐색함에 있어서,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탐색이 없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
는 후속연구에서는 연령대, 학력, 사회경제적 배경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뿐 만 아니라, 신체적 매력(외
모), 결혼적응 및 만족, 기타 심리적 특성(자율성, 개방성 
등) 등을 함께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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